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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노트

약력

전남일보신춘문예시당선(1973), 전남문학상 샘터시조상

여수해양문학상대상,남도문학회고문,시집 억새의노래

어부의 노래 갈매기의 노래 다도해의 아침 천사섬

신안 등출간.

4월은봄이다. 태양의금빛화살에산과들강, 바다에수천수

만의나무들이깨어나고이름모를들꽃들이피어난다. 물오

른나무등걸에서는여린부리의새들이태어나고, 세월머금

은속깊은강물도따스한바람결에물비늘반짝인다. 불모의

땅에서라일락을피워내는4월은잔인하다 고도했지만,여전

히싱그러운계절임은누구도부정하지않는다.천진난만한아

이들웃음처럼희망이무르익는봄날에시인따라모두의가슴

도초록빛깔로물들어간다.

해가쏘아댄다,금빛화살을

최정웅

봄이오면

해가쏘아댄다,금빛화살을.

산과들

강과바다에

수천수만의

나무들이깨어난다

들꽃들이피어난다

새들이태어난다

강물이출렁거린다.

그리고섬마을에

행복을쏘아댄다,가난한사람들의가슴에

사랑을쏘아댄다,외로운사람들의가슴에

눈물을쏘아댄다,아픈사람들의가슴에

희망을쏘아댄다,절망에빠진사람들의가슴에.

봄이오면

외롭지않다,내가슴도초록빛깔이다.

해가쏘아댄다,금빛화살을.

새의목소리도초록빛이다,숲속을나는

들꽃의향기도초록빛이다,벌판에피어나는

강물소리도초록빛이다,바다로흘러가는

아이들의웃음소리도초록빛이다,강둑을달리는.

해가쏘아댄다,금빛화살을.

산골마을과도시의뒷골목

해님만나보송해진

이불을덮고자면

요술처럼

햇살이내몸으로들어와

해닮은해바라기꽃

벙긋벙긋

피워줄것같아

요술처럼

흰구름여유로운파란하늘어디갔나

싱그러얄허공은잿빛장막드리우고

우뚝한

아파트숲만눈속가득흐릿하다

고향처럼달려가던첩첩(疊疊)산의자태마저

둘러싸인먼지오염물리도록들이키며

생계를

짓이겨가는숨막히는몸부림들

살만큼산우리는그렇다치더라도

커나는총생들은어쩌자는것인지

마스크

갑갑한몰골어디론가부산하다

파란하늘어디갔나 벚꽃

닿지않는오랜기다림

가지마다애타는마음으로가득하다

깊은날을잡아당겨묵어두어

항상품안에있는줄로만알았던

가슴한편에머물렀던그꽃여자

저녁노을한줌에

눈길운명처럼열려서

생의흰빛으로눈부시게떨린다.

수십여일짧은생은

단아한찬란함이다

언젠가다시찾아와앉을그자리에

하나둘날리는불꽃이다

마음의눈버리지못하고

꽃의살갗으로가슴을흔든다.

고정선

감상노트

한국시조시인협회시조대중화위원회부위원장, 아동문학시

대및별밭 율격동인제8회(동시) 제10회(시조) 목포문학

상 남도작가상외수상, 동시집 먹장구름심술보 시집 비

는산을울리고 등출간.

시는 최선의말 이라했던가. 티없이맑은시심이전해와

읽는이들에게생각의여백과공감을일으키며카타르시스

의꽃씨를안겨준다.

약력

감상노트

자유문학시조부문신인상등단(1998), 시집 화포에는사

랑이있다 바람세월 허공에다 그린그림 등출간.

꿈을안고커가는후세에게파란하늘을물러주지못한다는

기성세대의책임감에새삼안쓰러워지고….

약력

감상노트

월간시see추천시인상 당선등단, 전남문인협회편집국

장 한국문인협회회원,시집 그남자의국화빵 등출간.

몸을푼삼월을맞아철이른나물바구니에매화향기담아와

축하문패닦아놓고경칩절기허벅진기원하르르쏟아야할

때인가보다.

약력

김정래
정관웅


